
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월 14일(화) 경기도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을 

방문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. 

이어서 고령자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

청취하는 등 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직접 살폈다.

    * (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) ’19년 개관,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운영

(등록회원 15,154명, 일평균 이용 700명)

   ** (시흥은계고령자주택) ’19년 입주,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내 고령자용 190세대

  이번 현장방문은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‘건강하고 

행복한 노후’를 주제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어르신들 삶의 질 제고 

대책*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

위해 추진됐다.

    * (주거)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(1천→3천호) (식사) 경로당·노인복지관 식사 제공 확대 

(디지털 격차)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 강화 (취미·여가)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활용 확대 지원

  김 차관은 시흥시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

없는지 살피고, 취미·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평생교육 

프로그램을 참관했다.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인기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

음악·미술·운동 교실을 운영하고, 어르신들이 AI돌봄 로봇이나 태블릿 컴퓨터 

등을 활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스마트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.

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4.5. 14.(화) 15:30 배포 2024.5. 14.(화) 15:00

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과 
편안한 주거 등 적극 지원

- 김윤상 2차관,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방문하여 노인복지 지원현황 점검
- 고령자복지주택 독거 어르신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



  복지관 방문에 이어 고령자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

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생활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, 

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살필 것을 약속하였다.

  김 차관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대(’23년 88.3만개 

→’24년 103만개)하는 한편, 고령자복지주택 및 실버타운 공급 확대, 경로당 

식사제공 확대,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및 스포츠·여가 지원 등 건강한 노후를 

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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